




올해는 우리 역사상 가장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꼭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종은 1418년 8월 조선조 4대 국왕에 

올라 32년 간 재위하면서 수많은 치적을 통해 태평성대를 일궜습니다. 

특히 세종은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정신’을 바탕으로 혁신 리더십을 앞

세워 과학기술을 꽃피웠습니다. 

세종의 과학기술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결국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습

니다. 과학기술은 농업 생산력을 높여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질병을 치료하고 자주

국방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됐습니다. 결국 그 시대가 간절히 요구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대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과학사학자는 “15세기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단연 조선이 최다 수상국이었을 것”

이라고 세종의 과학성과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 이후 사농공상(士農工商)에 따라 과학

기술을 천시하는 분위기로 우리나라는 결국 1･2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졌다가 겨우 3차 산업

혁명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만 최근 저성장 기조,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다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아 ‘세종과학기술포럼’을 마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포럼이 세종의 애민정신을 되살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 이 종 환

◥  ◥  ◥  ◥  ◥

◥  ◥  ◥  ◥  ◥

◥  ◥  ◥  ◥  ◥

◥  ◥  ◥  ◥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입니다.

제1회 세종과학기술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님,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계기로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

합니다.

15세기 조선에서 과학적 성과를 활용하여 민생안정과 부국강병을 이뤄낸 것은, 우수한 인재 

등용,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 담당기관 정비 등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

니다. 당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입각해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정책 기조는 오늘날 연구자의 

창의성,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파괴적 혁신의 주역이 되어왔던 기초연구 성과 

증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기본방향을 세웠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전주기 동안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아울러, 바이오, 기후, 나노, 무인이동체, 우주, 원자력 등 주력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축 사



또한,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초지능사회인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주관부처로써 데이터(D), 

네트워크(N), 지능화 기술(A), 즉, DNA로 일컬어지는 4차산업혁명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

하는 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의 각종 4차 산업이 꽃피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기초원천연구와 더불어, 미세먼지, 구제역관리, 학교석면문제 등 

국민의 생활문제를 과학기술로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생활연구를 

추진합니다.

국민생활연구는 종래의 기초원천연구 방식과 달리,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등, 최대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R&D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연구를 향후, 남한뿐 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켜, 남북한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향후 한국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세종시대 과학

기술의 르네상스를 재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자리를 준비해주신 분들과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원장 이명철입니다. 

15세기 조선에서도 그랬듯이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천입니다.

주력산업에 핵심 원천기술을 제공함으로써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개발도상국형 투자 전략은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해주

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안착해야할 시기이며 새로운 과학기술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내놔야 하며 과학기술계는 정책이 충분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정책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메시지로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리더와 그 사람을 믿고 따라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세종대왕은 과학기술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계 

리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심도 깊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활동을 세종대왕께서도 600년 전에 행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축 사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되새겨보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고자 합니다. 특히 

성창모 고려대학교 교수님과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 명예총장님, 이공래 DGIST 교수님의 

주제발표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 재도약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경제신문사에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하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 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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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약력

● ● ●

성   명   성 창 모

소   속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교수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75~1979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학사

1979~1981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석사

1982~1984 The Ohio State University 재료공학 석사

1984~1988 Lehigh University 재료공학 박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6~현 재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초빙교수

2016~2018 UNFCCC 기술집행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대표 위원

2015~2018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2014~현 재 외교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2012~2016 과기부 산하 출연연 녹색기술센터 초대소장

2006~2012 (주)효성 기술원 기술원장, 사장

2004~현 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04~2006 부산 인제대학교 총장

1992~2004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화공핵공학과 부교수 

(종신)

1989~1992 미국 Osram-Sylvania 중앙기술원 책임연구원

1988~1989 미국 Lehigh 대학 재료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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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 ● ●

성창모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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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약력

● ● ●

성   명   박 찬 모

소   속   평양과학기술대학 명예총장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54~195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 공학사

1960~1964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 화공, 공학석사

1964~1968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 화공 및 컴퓨터, 공학박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0~현 재 평양과학기술대학 명예총장

2009~2010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2008~2009 청와대 대통령실 대통령 과학기술 

특별보좌관

2008~현 재 한국 POSTECH 명예교수

2003~2007 한국 POSTECH 총장

1990~2002 한국 POSTECH 컴공과 교수 및 학과주임, 

정통대학원장, 대학원장

1979~1989 미국 Catholic 대학 전산과 교수 및 학과주임

1976~1979 미국 국립생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973~976 한국 KAIST 전자계산학과 부교수

1969~1972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 컴퓨터과학과 조교수 

1964~1968 미국 메랄랜드 주립대학 컴퓨터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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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 ●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 명예총장

I. 북한의 과학기술 근황

북한이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

는 1984년 김일성 주석의 유럽 순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은 소련, 폴란드, 

동독, 등 8개국의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 발전상을 보고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순방 국가들과 각각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실습생을 유럽 각국에 

파견, 기술을 익히도록 했다.  정보 과학 및 정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부터 시작한 과학기술 발전 3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 이다.

즉, 제1차 과학기술 발전 3개년 계획(1988∼91)은 15개 종합 과제와 44개 대상 과제로 구

성되었는데, 특히 경제 주요 부문의 전산화의 일환으로 조선콤퓨터쎈터를 중심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며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울러 하드웨어와 자동화 요소 등의 생산에 비중을 두었다. 제2

차 과학기술 발전 3개년 계획(1991∼94)은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의 전산 자동화

와 초대규모 집적 회로 생산의 공업화를 당면 목표로 했으며, 32비트 초소형 컴퓨터의 공업화

와 64비트 초소형컴퓨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유엔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그 동안 UNDP, UNIDO를 통한 원조와 함께 국

제연합대학 부설 국제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UNU/IIST)와도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에 대한 양

해 각서를 교환했다. 그러나 북한은 어려운 경제 사정과 그 동안 적용되었던 COCOM, 

Wassenaar Arrangement, Catch-All, EAR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한 첨단 컴퓨터 장비의 

도입 곤란으로 하드웨어 부문에 주력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지식 산업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라는 정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반 생산업체는 물론 농업, 축산업 등에도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일



￭ ￭ 제1회 세종과학기술포럼 ‘세종 600주년,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열자’

30

례로 북한에서는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노래까지 지어 일반 시민들로 하여

금 생산 자동화에 있어 CNC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룡흥 판형

컴퓨터 (Tablet PC)를 출시하였다. 그 특징은 농업과학기술 자료들과 함께 흥미 있는 문답, 날

씨 세계의 비밀, 생태환경보호 등 과학농사 보급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농업부문 

근로자들이 농사, 축산, 과수, 잠업 등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정보기술 교육과 인력양성 정책에도 북한은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1985년에는 평양과 함

흥에 전자계산기 단과대학을 설립했는데 평양 전자계산기 단과대학 (후에 평양콤퓨터기술대학

으로 확대 개편)이 매우 실력 있는 대학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대학과 평성리과대학에서 

컴퓨터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매년 열리는 「전국프로그람경연」에 출품된 이들 대학들의 

작품이 많은 경우 일등상을 받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대에 컴퓨터관련 단과대학을 설립했고 교육성에 프로그람교육쎈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IT 인재육성을 담당케 하였다. 2001년 봄에는 금성 제1고등중학교 등 4개 학교에 컴퓨터 수재

반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제작한 1,300대의 펜티엄급 컴퓨터를 설치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 강조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학

중시사상’을 내세웠을 뿐 아니라 ‘자기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표어와 함께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주체사상에 입각하되 선진기술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도 과학기술자 우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김책공대 부근에 미래과학자거리를 조성하여 

과학자 가족을 무상으로 입주시켰으며 2016년 1월 1일에는 과학기술전당을 개관하여 과학기

술 지식 보급과 함께 설치된 많은 탁상 컴퓨터를 이용하여 김일성대, 김책공대 등 우수대학의 

과목을 원격으로 택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위성과학자를 위해 국가과학원이 있는 평성시에 위

성과학거리를 조성하였다. 

북한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는 핵기술, 인공위성기술 등 국방관련 기술 이외에도 

산림 및 환경보호부문, 나노기술부문, 생명과학부문, 측정기술부문, 정보기술부문 등 다양하다.

또한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각 급 학교와 공장, 기업소 등에 ‘과학기술보급실’을 만들

고 의무교육 기간을 11년에서 12년으로 늘려 소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컴퓨터 교육을 강화 

하고 있다.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하겠으나 이곳에서는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정보기술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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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일 전 남북 정보기술 (IT) 교류협력 방안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거쳐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한 이때 남북 모두에게 있어 IT의 발

전은 매우 중요하며, 기술의 격차가 커질수록 앞으로의 통합문제가 확대되고 비용도 많이 들것

이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3통의 합의 등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민간 차

원의 교류 역시 매우 필요하다. 즉 정부의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만으로는 어렵고 민간

차원에서 자주 접촉하고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함으로써 신뢰성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상

향식(bottom-up) 접근 방식이 병행될 때 남북 교류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통일을 향한 지

름길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추진해왔던 남북공동학술대회를 보면 1990년에 중국 연변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현

대물리학 워크숍을 필두로 1991년에는 남한의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

연맹이 주최하여 수학 등 5개 분과에서 학술대회를 연길에서 열었다. 또한 전자정보통신분야의 

학술대회도 1991년에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공동대회는 대부분 1회성으로 계속되지를 못했다. 

다만 1994년에 시작한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만이 계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와 함께 IT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도 더욱 활발해졌다. 즉 북한은 1998년

부터 금강산 관광을 허용했으며 첨단기술의 도입을 강조했다. 정경분리에 따른 남북 경협 노력

도 점차로 활성화되었으며 EU, 호주, 캐나다 등 외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이루어졌다. 특히 소

프트웨어 분야의 빠른 발전으로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민간 차원의 정보기술 교류를 하여

왔다. 미국의 시라큐스대학은 북한의 김책공대와 소프트웨어 분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남

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을 망라한 지역학자 및 지도자세미나(RSLS - 

Regional Scholars and Leaders Seminar)를 추진하여왔다.

IT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표 1>

은 2002년 6월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전자신문이 발표한 자료에서 IT분야 교류와 관련된 것

을 간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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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IT교류 일지

날짜 내용

△2000.6.13~15 : 남북정상회담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00.7.18 : 남북 합작 ‘코리아남북교역센터’ 설립(중국 단둥) 

△2000.8 : 통일벤처협의회 창립총회(서울) 

△2000.9 : 엘사이버, 평양프로그램교육쎈터 설립(평양) 

△2000.9.21 : 대북 IT교류 민간전문가 모임 ‘통일IT포럼’ 창립(서울)

△2001.1.30 : 남측 하나로통신과 북측 삼천리총회사간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계약

△2001.1.30~2.3 : 조현정 비트컴퓨터사장, 북측 IT전문가대상 강연(평양) 

△2001.2.21~24 : 제5차 코리안 정보처리국제학술회의(중국 옌지) 

△2001.3 : 남북, 평양과학기술대학 (PUST) 설립 합의(평양)

△2001.2.7~11 : 남북IT교류협력사업 제1차 방북단 평양 방문 

△2001.3.27~31 : 남북IT교류협력사업 제2차 방북단 평양 방문 

△2001.3.28 : 북측, 통일 IT포럼 IT도서 기증 요청 

△2001.4.21~25 : 남북IT교류협력사업 제3차 방북단 평양 방문 

△2001.4.27 :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 창립(서울) 

△2001.5.2 : 통일부, 하나비즈･엔트랙 남북 협력사업 승인 

△2001.5.9 : 포항공대-평양정보쎈터 과학기술 공동연구협정체결     (중국 단둥) 

△2001.5.10 : 남북 첫 IT합작사 ‘하나프로그람센터’ 설립(중국 단둥) 

△2001.7.24~28 : 남북IT교류협력사업 제4차 방북단 평양 방문, 통일IT포럼 북측에 1차 IT도서 전달

△2001.7.27 : 다산인터네트, 삼천리총회사와 평양시내 네트워크 시범구축 합의(평양) 

△2001.7.28~31
: 홍창선 KAIST원장, 조영화 KISTI원장, 김영호 전 산자부장관, 김진경 

연변과기대총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평양 방문 

△2001.8.1 : 민족네트워크, 평양정보쎈터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합의 

△2001.7.31~8.4 : 평양 ‘고려정보기술센터’ 입주예정 1차 IT기업 대표단 방북 

△2001.8.2 : 하나프로그람센터 부설 ‘하나소프트’와 ‘교육원’개소 (중국 단둥) 

△2001.10 : 삼성전자-조선콤퓨터쎈터 공동개발 ‘통일워드’ 시범버전 출시 

△2001.11 : 아이엠알이, 평양공장서 생산한 PC모니터 북측내수 판매개시(평양) 

△2001.11 : 통일IT포럼, 북측에 2차 IT도서 전달 

△2001.11 : 북측 e메일 중계 사이트 ‘실리뱅크’ 오픈(중국 선양) 

△2001.11.24~27 : 평양 ‘고려정보기술쎈터’ 입주예정 2차 IT기업 대표단 방북 

△2001.12.20 : 하나프로그람센터 1차 북측인력 IT교육과정 완료(중국 단둥) 

△2001.12.29 : 통일부, 훈넷 남북 경협 협력사업자･협력사업 승인 

△2001.12.31 : 남측 훈넷과 북측 조선장생무역총회사･범태, 인터넷복 권 합영회사 설립 

△2002.1.8~12 
: 남북IT교류협력사업 제5차 방북단 평양 방문, 통일IT포럼 북측에 3차 IT도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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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자신문, 2002. 6. 14>

그 후에도 한양대학의 정보통신 분야 교수 2명이 연구조교 2명을 대동하고 평양의 김책공대 

대학원에 가서 2002년 7월부터 2개월간 강의를 하고 왔으며 그 해 7월 30일에는 서울에서 남

북경제협력연합회가 창립되었다.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본 

연합회는 남북 민간경제, 민간문화, 민간학술 및 민간관광의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측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와 남북경제협력 연계방안도 합의한 바 있다. 본 연합회는 그 후 남

북 경제협력진흥원으로 발전 개편 되었으나 남북관계의 악화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중국, 일본 등 제 3국에서만 열리던 남북공동 과학기술 학술대회가 한반도에서 최초로 열린 

것은 2006년 4월에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 (KCST –Korean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이다. IT, NT, BT, ET 등 4개 분야에 200 여명

의 과학자가 참석한 대회에는 남북한을 위시하여 중국, 미국, 일본의 교포 과학자가 참가하여 

총 75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남북 과학기술자간에 human network를 형성하여 과학기술 교

류 활성화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였다. 매년 남북을 오가며 특정분야 또는 전 분야 학술대회를 

하자고 합의했던 이 학술회의는 2007년 화학분야 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등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 됨으로써 현재는 PUST를 제외하고는 교류 협력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IT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추진분야를 생각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자본 및 상업화 기술

과 북한의 이론 및 소프트웨어 우수 인력을 접목시켜 응용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

으로서 특히 애니메이션, 디지털만화, 가상현실 분야가 유망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관

련 제도의 보완, 북한의 정보통신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프

로그램(Teach-the-Teachers Program) 등을 추진해야 된다. 또한 표준화 문제 해결과 국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2002.4 : 훈넷･조선장생무역총회사, 인터넷 복권 사이트 오픈 

△2002.4.20~22 : 북측, ‘제1차 조선콤퓨터 쏘프트웨어 전시회’ 개최(중국 베이징) 

△2002.5 : 팝컴네트, 북측 백산컴퓨터합영회사와 이산가족 인터넷 영상 면회소 설치 합의 

△2002.5.13 : 하나프로그람센터 2차 북측 기술･교육인력 중국 단둥 도착, 업무 착수 

△2002.5 : 훈넷･조선장생무역총회사, 평양에 첫 PC방 개설 

△2002.6.4~8 : 남북 첫 통신회담 개최, CDMA･국제전화 사업 공동 추진 합의(평양) 

△2002.6.12 
: 남북 첫 합작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착공,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정태원 KT 

부사장 등 방북(평양) 

△2002.6.14 : 남북 표준 정보기술 용어사전 증보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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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IT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겠으나 다음 몇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① 서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② 인내심을 가지고 협력에 임해

야 한다. ③ 바세나르협약, 전략물자수출관리규정 (EAR) 등 저해요소를 가진 규정이나 법률이 

새로운 각도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④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수용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남

북 정보기술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게 해야 한다. ⑤ 남한의 기업들은 처음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개념으로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남북공동IT교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교류 협력에 대한 단기, 중기 및 장기 기본계획

(Master Plan)을 세우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의 원만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IT 분야 기술격차를 줄이고 북한이 좀더 국제화되어

야 된다. 여기에 PUST의 역할이 크다고 본디. PUST는 북한 유일의 사립 국제대학으로 2001

년에 남북 양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2009년 9월에 개교하고 2010년 10월에 제1기 

학생 (학부생 100명과 대학원생 50명)이 입학하여 2018년 봄학기에는 학부생 500명과 대학원

생 100명이 80 여명의 외국 교수로부터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받았다. 질 높은 교육 및 

연구를 추구하는 PUST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국제화로서 그 동안 3차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하

여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영국상원의원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저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PUST 

캠퍼스에서 학생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이들의 국제화에 기여를 하였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을 외국에 파견함으로서 서방세계의 문물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2012

년 9월에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갔던 3명의 전자 컴퓨터 공학부 학생은 1년만에 모

두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2013년 9월에 돌아왔으며 2013년에는 웨스트민스터 대

학에 3명 (전자공학),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2명 (국제금융),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에 2명 (농생

명) 그리고 스위스의 쥬리히 공과대학에 2명 (컴퓨타공학)이 1년 내지 6개월간 체류하면서 교

육과 연구에 매진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에 대학원생이 연수를 갔고 브라질 쌍 파올로 대학에 

유학생이 파견되었으며 5 차례에 걸쳐 매년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 40여명이 중국의 교육기관

과 산업체를 참관하고 왔다. 이렇게 외국을 다녀온 학생들은 많이 국제화되어 돌아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14년 5월 21일에 제1기 대학원 졸업식이 있었는데 43명의 석사학위 졸업생 

모두가 취업 또는 박사과정 진학을 하였다. 이들은 PUST에서 공부하는 3년 반 동안 구글, 유

튜브, 위키피디아 검색, 그리고 해외 대학들의 전자 도서관을 마음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많이 

국제화 되었으며 앞으로 북한의 국제화에 많은 공헌을 하리라고 기대가 된다. 그 동안 4차례의 

학부생 졸업식이 있었고 5차례의 대학원생 졸업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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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통일 후 IT 강국 건설 방안 

남북이 통일된 후 IT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마음이 되어서 최

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외교 (Science Diplomacy)와 정보

윤리의식의 제고가 우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즉 앞으로 통일 국가를 견인할 청소년들의 의식 변

화를 유도해야 한다. 

수십 년 간을 서로 다른 이념 하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 특히 IT는 이념을 초월

하여 통일 한국의 부흥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예로서 냉전시대에도 

이념이 다른 미국과 소련은 Science Diplomacy를 통한 민간 과학자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수행 함으로서 우주정거장 공동 개발 등 큰 업적을 남겼다. 한 핏줄의 남북 과학기술자들이 이

념의 차이로 합심이 안 된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본 세종포럼의 주최기관의 하나인 한국과

학기술한림원은 한국의 과학기술자 최고의 전당으로 이러한 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윤리 문제이다. 통일 한국이 당면할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인

터넷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올바른 누리꾼이 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즉 전문지식 교육

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성을 강조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불법 복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음란

물을 유통시킨다거나 바이러스를 제작 유포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컴퓨터윤리(Computer ethics) 또는 정보윤리(Information ethics)

를 말하며 이것은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점점 더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다. 정보윤리

의 정의는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을 분석하고 그러한 기술을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활용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은 인간에게 

많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러한 많은 선택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윤리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

보통신기술의 순응성(malleability), 변환성(transformation factor) 그리고 비가시성

(invisibility factor)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응성이란 컴퓨터나 네트워크가 스스로 선악

을 가리지 못하고 사용자가 시키는 명령대로 따라 하는 것이며 변환성이란 우리의 사고방식, 생

활양식, 그리고 전통적 습관 등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변화되어가는 것이고 비가시성은 컴퓨

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반인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가 하나의 블랙박스

(Black box)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의 양심과 양식에 따라 컴퓨터와 정보

통신망이 올바르게 쓰일 수도 있고 악용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에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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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 과목이 포항공과대학교에 도입되었으며 그 후 타 대학에서도 가르치게 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악용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한국이 인터넷 강

국이라 하지만 정보윤리의 부재로 인터넷 망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

에서는 아직 정보윤리 교육이 없다. 통일된 국가가 IT 강국으로 발 돋음 하기 위해서는 정보윤

리의 조속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로 미국의 컴퓨터윤리연구소(The Computer 

Ethics Institute)가 발표한 정보윤리 10계명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Ten Commandments of Computer Ethics

(Written by Computer Ethics Institute, USA)

1. Thou shalt not use a computer to harm other people.

2. Thou shalt not interfere with other people’s computer work.

3. Thou shalt not snoop around in other people’s computer files.

4. Thou shalt not use a computer to steal.

5. Thou shalt not use a computer to bear false witness.

6. Thou shalt not copy or use proprietary software for which you have not paid.

7. Thou shalt not use other people’s computer resources without authorization 

or proper compensation.

8. Thou shalt not appropriate other people’s intellectual output.

9. Thou shalt think about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program you are 

writing or the system you are designing.

10. Thou shalt always use a computer in ways that ensure consideration and 

respect for your fellow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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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2018년 4월 27에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 회담과 동년 6월12일에 싱가포르에서 있었

던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리라는 기대가 커졌다.

이러한 시기에 남북 각각의 과학기술 장점을 찾아내어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국제경쟁에 유리

한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일례로 남한의 인공위성 제작기술과 북한의 

발사체 제작기술이 통합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 인공위성 국가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에는 수학 등 기초과학에 우수한 영재가 많아 소프트웨어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되어 이들을 남한의 하드웨어기술 및 상품화 기술과 접목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용

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훨씬 유리하리라고 사료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PUST에서는 이러한 영재를 육성하고 이들을 격년으로 개최하는 

PUST 과학기술학술대회와 외국에 유학, 연수 및 견학여행을 보내 국제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PUST는 북한과 서방세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교류협력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와 화해 마인드이며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PUST 교직원이 그 본보기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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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약력

● ● ●

성   명   이 공 래

소   속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73∼1977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사

1978∼1981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석사

1984∼1986 태국 타마사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1989∼1994 영국 서섹스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4∼현 재 DGIST 대학원

이노베이션경영 프로그램

책임교수

2013∼2016 한국아시아혁신학회 회장

2011∼20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기획처장

2008∼201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장

2006∼2007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2003∼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1998∼2000 UN 경제사회이사회 CSTD 한국 대표 

1995∼1995 과학기술처 장관자문관

1993∼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82∼1990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1978∼1982 병기학교 야포학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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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 ● ●

이공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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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약력

● ● ●

성   명   고광본

소   속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

 1. 학  력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알토대(옛 헬싱키경제대) MBA

 2. 주 요  경 력 

기  관  명 직위, 직책

서울경제신문 기자(정치, 정부, 기업, 증권, 부동산, 법조 등)

서울경제신문 정보산업부장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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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 ●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

[세종 600년 ‘과학기술 DNA’를 깨우자] 科技로 민생･국부 챙긴 세종...혁신 리더십 배워야

日 과학･기술사사전 연표에 

세종때 기술이 서양보다 많아

여민정신+4차혁명 드라이브 

성장･삶의 질 두 토끼 잡아야

“15세기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조선에서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과학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 세종대왕(1397~1450)이 이끈 조선은 

21개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자랑한 전 세계의 ‘퍼스트무버(first mover)’였다. 세종은 재위 32

년간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與民)정신’을 바탕으로 혁신 리더십을 앞세워 과학기술의 꽃을 피

웠다. 농업 생산량을 높이고 질병을 치료하며 자주국방의 기틀을 닦는 등 ‘시대정신’에 충실한 

과학기술 혁신 리더였다.

하지만 세종 시대 이후 사농공상(士農工商)에 따라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분위기로 우리나라는 

결국 1･2차 산업혁명에서 완전히 뒤처졌다가 겨우 3차 산업혁명(인터넷 정보화 혁명)에서 반전

의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4차 산업혁명(지능정보화 사회)에서 다

시 주춤거리는 양상이다.

이는 규모는 크지만 비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풍토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과기 R&D 

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24%로 이슬라엘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과

기 혁신역량은 2016년 5위에서 지난해 7위로 떨어졌고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세계 25위

에 불과하다. 국책사업인 과학기술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정권마다  바뀌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될성부른’ 과제에만 집중해 혁신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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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내놓기보다 R&D 성공률(98%)만 높이는 ‘허장성세’식 결과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9월19일)을 앞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과감하고 혁신

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편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제대 총장과 효성기술원장을 역임한 성창모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초빙교수는 “600여년

이 지나 우리보다 오히려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세종대왕의 DNA를 더 잘 이어받고 있다”며 

“국가적 과학기술 리더십으로 5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10~20년간 꾸준히 장기 투자하고 연

구자들도 혁신적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는 풍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은 “세종대왕 때 과학기술 발전이 농업 생산성과 백성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

졌다”며 “대왕의 여민정신을 받들어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600년 ‘과학기술 DNA’를 깨우자] 民本･實用..과학으로 생산성 끌어올려 백성

‘먹고사는 문제’ 해결

<상> 왜 다시 세종인가 - 세종이 우리시대에 남긴 메시지

농사직설 편찬 등 과학영농으로 농업 생산력 4배 높여

측우기･천문역법 등 빅데이터 구축 기상 재해에 대비

신분 안가리고 장영실･이천 등 과학인재 파격 기용도

정권에 따라 바뀌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곱씹어봐야

“올해는 풍년이 들어 황금 들녘을 이뤄야 백성이 굶지 않을 텐데 참으로 걱정이구나.”

1418년 집권 이후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국조인 단군의 사당을 정비한 세종대왕은 

맹자의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할 수 없음)’을 

되뇌인다. 세종은 ‘굶어 죽지 않고 병이 나면 치료도 해보고 외적에게도 침탈당하지 않는 세상’

이라는 당시 시대정신을 과학기술 문명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여기에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것’

에도 중점을 뒀다. 그가 평생 추구한 과학기술 드라이브는 결국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건설하

기 위한 ‘여민(與民)’의 과정이었다.

◇ 농사직설, 민본주의 꿰뚫어 = ‘세종실록’을 보면 ‘흉년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고 있어 도별

로 양곡을 풀어 구휼했다’는 표현이 종종 눈에 띈다. 그만큼 먹고사는 게  시급한 과제였

다. 우리 땅에 맞는 과학영농은 세종의 필생 과업이었다. 그 결과 날씨와 땅, 종자 보관과 

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물 대기, 거름주기 등이 자세히 적힌 ‘농사직설’을 편찬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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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했다. 경복궁 후원에 직접 1결(약 4,000㎡)의 땅을 갈아 유효성도 검증했다. 중국의 

‘농상집요’를 참고하던 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소출이 늘 수밖에 없었다. 이앙법 등까지 적

극 보급하며 농업 생산력이 급증했다.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데 농사는 먹고 입는 것의 근원이다”라고 한 민본주의(民本主義)의 실현이었다.

신동원 전북대 한국과학기술문명학연구소장은 “세종은 과학기술이 통치체계･군사･경제･복

지･문화를 관통하는 기반임을 확신했다”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는 이 같은 통

찰력을 가진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 측우기･천문역법, 600년 전 빅데이터 = 4차 산업혁명도 결국 빅데이터 싸움이다. 세종은 서

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1441년에 ‘측우기’를 내놓고 “눈금을 새겨 빗물의 깊고 얕은 치

수를 살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꼼꼼히 빅데이터를 구축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핵심으로 한 공법(貢法)을 ‘세계 최

초 여론조사(17만명 응답)’ 로  결정해 단계별로 적용한 것도 모두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 

그전에는 토지를 세 등급으로 나눠 관원이 수확량을 보고 세 감면 여부를 결정(답험손실

법)해 기득권층에 유리했다.

‘15세기 세계 최고 수준의 역법(曆法)’으로 평가되는 ‘칠정산 내외편’은 24절기와 일식･월식 

등을 예보해 농사에 도움을 준 천문역법이었다. 집권 후 시간이 흐를수록 ‘위도와 경도가 다른

데 중국이나 아라비아 역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세종의 문제의식이 결국 탁월한 역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혼천의･간의 등 천문관측기구를 제작하고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앙부일구･자격루 등도 발명했다. 자격루는 오늘날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재현했을 

뿐 실제 만드는 데 애로를 겪을 정도다. 송혜경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상임이사는 “외국 

전문가에게 세종의 과학기술 업적을 소개하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며 “과학기술 리더십과 혁

신･도전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체적 시대정신, 의학･무기 발전 견인 = 당시에는 병명도 모른 채 숨지는 경우가 다반사였

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의원들이 우리 산천에서 나오는 천연물로 처방할 수 있게 ‘향약

집성방’과 의약학서인 ‘의방유취’를 펴내 보급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동의보

감’으로 이어졌고 현대 바이오 신약 개발의 밑거름이 됐다. 김호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세종은 국내 야생약초 700여종을 조사해 우리말로 약명과 효능･용량･복용법을 기재한 

‘향약본초’를 펴냈다”며 “수록된 생약은 오늘날 차세대 의약품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는 천

연물 신약의 모태이자 한의학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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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무려 3㎞나 날아간 다연발로켓인 ‘신기전’을 발명해 국방과학을 실천한 것도 애민정

신의 발로였다.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은 한문을 모르던 백성

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학적으로 자음･모음 28자로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

리를 표현했다. 서양에서 금속활자를 발명해 인쇄술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1440년)보다 한참 앞서 1420년 경자자, 1434년 갑인자라는 수준 높은 금속활자를 발명해 인

쇄술을 발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문수 숭실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세종의 혁신 리더십과 과학중심 DNA가 사후 

50년도 안 돼 사그라지면서 나라가 정체되기 시작했다”며 “다시 한번 과학기술 국가의 비전을 

세우고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파격적 과학인재 등용…국가 통째로 업그레이드 = 세종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라파엘로 

산치오보다 2~3세대 앞선 과학기술 혁신리더로 국가를 통째로 업그레이드한 인물이었다. 

황희･최윤덕 등 경륜 있는 대신과 신진 집현전(集賢殿) 학자 등의 보좌를 받으며 이순지

(칠정산 내외편), 이천(혼천의･앙부일구･갑인자), 정인지(농사직설), 장영실(자격루･옥루) 

등 최고의 과학인재를 두루 등용했다. 기술과 능력만 있으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기용해 

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하도록 했다.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출신인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세종대왕을 

본받아 4차 산업혁명의 리딩 국가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과학기술 리더십을 발휘하고 과학기

술계도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미세먼지･녹조･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도전하

고 자기 희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600년 ‘과학기술 DNA’를 깨우자]빼어난 과학기술 21가지 보유...조선이 금메달

15세기에 과학올림픽 있었다면

세종대왕 소통도 능통

32년간 1,900회 경연

일본에서 지난 1983년 발간된 ‘과학사기술사사전(科學史技術史事典)’ 연표에는 세종대왕(재위 

1418~1450)의 과학기술 업적 21가지가 소개돼 있다.

‘석빙고→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지리지→농사직설→신찬팔도지리지·향약채취월령→향약집

성방·혼천의→대간의대·자격루·갑인자→앙부일구→측우기·수표→칠정산 내외편→훈민정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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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철제화포→의방유취·제가역상법→총통등록’ 순이다. 명나라와 일본은 각각 4개와 1개에 불

과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벌어지고 있던 유럽과 아라비아 등 다른 나

라는 모두 합쳐 20가지가 올라 있다. 

물론 연표 숫자로만 비교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만 조선이 전 세계와 필적할 만한 과학기

술력을 보유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학 올림픽에 비유한다면 금메달을 절반 정도 휩쓸었

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중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이슬람문명도 저무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600년 전에 세종이 이끈 조선은 세계 최고의 과학강국이었다.

과학기술 혁신 리더인 세종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선정한 과학기술인으로 국립과천과학관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다. ‘산학계몽’이라는 수학책도 열심히 공부하고 간의대를 찾아 천문을 

관측하며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것을 즐겼다. 식사하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정도였으며 

광범위하게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 분류했다. 경연을 주 1회 이상(32년간 1,898회) 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고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소통에 능통한 이)였다.

위대한 과학혁신 리더인 세종 시대에는 기라성 같은 과학기술인이 즐비했다. 원나라에서 귀

화한 엔지니어 아버지와 관노 어머니를 둔 장영실이 드라마틱한 요소로 부각돼 있지만 당시 출

중한 엔지니어(이천·장영실·박자청), 천문역산학자(이순지·정인지·정초·정흠지·김단·김돈·김

빈), 의학자(노중례·황자후), 지리학자(정척·변계량·맹사성·권진·윤회·신장) 등이 많아 찬란한 

과학기술의 꽃을 피웠다.

신동원 전북대 한국과학기술문명학연구소장은 “세종은 경제·복지·군사·통치·예술문화 등 분

야별로 과학문명의 꽃을 피웠다”며 “스스로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수많은 과학 인재를 키우며 

집현전에서 학문방법론을 정립해 과학기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세종 600년, ‘과학기술 DNA’를 깨우자] R&D 예산 상당수가 톱다운식..... 유행 좇아 

‘안전한 연구’에만 쏠림

<중> 현장 체감도 낮은 R&D정책 혁신해야

정부 리더십 부재･과제목표 불분명...산업화 성과 낮아

세종의 科技 융성 핵심은 효용성 있는 연구･사기진작

규제 없애 연구 재량권 확대･컨트롤타워 구축도 필요

“내가 즉시 군기감에 명하여 대장간을 행궁(行宮) 옆에 설치하고 화포를 다시 만들어서 멀리 

쏘는 기술을 연구하게 했다. 천자화포(天字火砲)는 400~500보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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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히 적게 들고도 화살이 1,300여보를 가고 한번에 화살 네 개를 쏴도 다 1,000보까지 갔

다. 이전의 여러 화포는 화살이 빗나가서 수십보 안에서 떨어지는 것이 태반이었는데 이번에는 

화살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다. 내가 28년간 왕위에 있으며 화포에 관심을 두고 자주자주 강

론하고 연구하여 제도를 많이 고쳤다.”

1445년 세종 27년 3월30일자 조선왕조실록의 일부분이다. 세종은 화약무기 연구를 독려하

기 위해 군기감의 대장간을 궁궐 옆에 두고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 이날은 군기감 책임자를 종

신직으로 하되 신하들에게 문･무관 중 네 명을 천거하라고 해 박강을 임명하기도 했다. 한국항

공우주연구원장을 역임한 채연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은 “세종은 화약무기 개발 중 폭발사

고가 발생하면 부상자들을 잘 치료해 보살피도록 하고 상을 내리기도 했다”며 “당시 여성용 권

총부터 철신포 등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각종 화약무기를 보면 그 다양함과 창의성에 놀란

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고지도자가 화약무기에 관심을 쏟자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 결과 1448년에는 세계 최초의 이동식 로켓 무기인 신기전(神機箭)을 개발하며 고려 말 최무

선에서 시작된 화포 개발사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신기전은 임진왜란에서 맹활약하는데 한산도

대첩･진주대첩과 함께 3대 대첩인 행주대첩에서 조선의 관군･의병･승병･백성(1만명)이 조총을 

든 일본군 3만명을 궤멸(1만5,000명 사망, 9,000명 부상)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신기전은 한지

로 만든 약통에 담긴 화약이 분사하며 추진력을 갖고 폭발하는데 대신기전은 길이가 5.6m에 

이르고 사거리가 1~3㎞에 달했다. 이동과 각도 조절이 용이한 화차에 이런 신기전을 100발씩 

싣고 발사했으니 그 위력을 짐작하게 한다.

세종의 과학기술 강국의 꿈은 비전･전략･세부 실행 방안에 능했던 지도자의 리더십, 효용성 

있는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 동서고금을 망라한 융합연구, 신하와 백성들과의 소통으로 실현

될 수 있었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화포개발 책임자를 종신직으로 하는 등 연

구개발(R&D) 컨트롤타워를 확고히 한 것도 주효했다.

이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연 20조원의 국가 R&D 자금을 정부출연 연

구원과 대학･기업에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R&D 정책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서는 결국 규제정비 등과 함께 ‘연구자의 열정’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와 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관계장

관회의 등 컨트롤타워를 정립하고 예산 300억원 이상(총 500억원 이상) R&D 예비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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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6개월로 단축, 신산업 육성과 건강･안전･환경 등 국민체감형 연구 성과 확산, 연구자 제

안형 프로젝트 지원 확대, 연구 현장 행정부담 완화, 기초과학 연구비 확대와 하이리스크･하이

리턴 연구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R&D 혁신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

다. 국가 R&D는 정부가 연구주제와 범위를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이 많고 정부 주도 연구 과

제의 목표가 불분명하며 연구 현장의 규제가 다른 분야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 현장에

서도 ‘될성부른 추격형 연구’가 여전해 예산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다. 유행을 좇아 주제를 

정하거나 국민 삶이나 산업화와 별 관련 없는 ‘나 홀로 연구’도 많고 정부출연연이나 대학교수

들은 특허는 많아도 산업화 성과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

원장은 “연구자는 실패하면 안 돼 결과가 보이는 과제 위주로 제출한다”며 “우수한 결과가 나오

지 않을 것을 연구 중 알게 되더라도 계획을 바꿔 연구할 수 없어 보장된 연구비를 그냥 소진한

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은 28일자 ‘네이처’ 

기고를 통해 “정부가 R&D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 성과는 부진하다”며 “정부의 리더십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2001

년 출범한 차세대 초전도체 응용기술 개발사업단은 당시 시장 수요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조

차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됐고 결국 2013년 제대로 된 시제품 하나 없이 연구가 끝나고 말

았다. 연구비 지원이 ‘톱다운’ 식이라 지난해 국가 R&D 예산(19조3,927억원) 중 연구자가 주

도하는 기초연구 과제에 투입된 연구비는 6%(약 1조2,700억원)에 불과했다.

국가 R&D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4%(2016년 기준)로 이스라엘에 근소한 차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산업화나 국민체감형 R&D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

온다. 이에 따라 신규 특허가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2016년)였지만 상업화로 이어지지 못

해 특허기술료 수입은 네덜란드(R&D 예산 한국의 4분의1)의 5분의1에 불과했다.

부처별, 연구관리 기관별로 관리체계가 다르고 R&D 활동 규제가 과다하고 광범위해 통합적

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연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규제에 대해 연구개발규제영향평가나 연구개발규제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

다”며 “과학계와 시민사회 간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공론조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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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600년, 과학기술 DNA를 깨워라] 특허 많지만 산업화는 빈약...‘實事求是 R&D’ 

시대 열어야

<하> 4차산업혁명·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 R&D

‘무늬만 연구소’ 등 고비용 저효율구조 수십년째 그대로

천체물리·수학·인쇄술로 백성들 삶의 질 끌어올린 세종처럼

미세먼지·바이오·의료 등 ‘실용적 연구’에 국가지원 늘려야

세종대왕(1418~1450년 재임) 시절 산학(算學·수학) 천재인 천체물리학자 이순지. 1427년 

문과에 급제한 뒤 월식을 보고 ‘지구는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다. 이는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숨진 직후 책을 통해 지동설을 펴며 파문을 불러일으킨 것보다 100년 

이상 앞선 것이다. 1430년 한양의 위도가 38도인 것까지 맞히며 세종의 눈에 띈 이순지는 서

운관에 근무하면서 중국·아라비아 역법을 철저히 연구한다. 금속활자에도 일가견이 있어 1434

년에는 갑인자(세계 최초 금속활자는 1230년 ‘상정고금예문’, 현존하는 것은 1377년 ‘직지’) 

개발도 주도했다. 1444년에는 김담 등과 함께 칠정산(七政算, 해·달과 수성·금성·화성·목성·토

성 운행 측정) 외편을 내놓고 지구 공전 시간을 365일 5시간 48분 45초라고 계산하기에 이른

다. 현재 과학으로 계산한 시간보다 단 1초밖에 빠르지 않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천문역법의 발달은 24절기와 시간, 일식·월식 등을 정확히 예측하는 토대가 돼 정초 등이 편

찬한 ‘농사직설’과 함께 ‘농자천하지대본’ 사회에서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원동력

이 됐다. 천명을 받은 왕의 통치기반 강화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이순지의 업적은 중세유럽(1633년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서 ‘지동설 포기’를 맹세하고 풀려남)

의 마녀사냥과 달리 세종의 혁신 리더십 하에서 ‘이치를 한번 따져보자’는 합리적인 분위기라 가

능했다. 세종이 신임하던 정인지를 서운관 책임자로 임명해 이순지를 뒷받침해준 것도 주효했다.

세종이 문맹이었던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3년 뒤 반포)한 1443년에 과학기술의 기초

인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토지를 측량할 때 이순지와 김담 등이 아니었다면 

어찌 쉽게 할 수 있었겠는가. 국가의 긴요한 사무인 산학을 익히게 할 방책을 논의하라”며 승정

원에 지시한 것이다.

아버지를 닮아 탁월한 과학기술인이었던 문종의 치세가 단 2년 만에 끝나며 우리 과학기술 

문명은 단종·세조·예종·성종을 거쳐 연산군(1494~1506) 때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고 20세

기 초 망국의 한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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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제는 세종의 혁신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르네상스

를 열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출연연구원과 대학·기업에 지원

하는 연 20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통해 과실을 많이 거둬들여야 한다는 얘기

다. 지금 출연연과 학계는 특허는 많지만 산업화 비율이 턱없이 낮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다. 

‘무늬만 연구소’를 차려놓고 자금 지원만 받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혁신 성장동력 확충에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세먼지 측정·분석예보·저감과 폐플라스틱·라돈 등 환경문제, 교통량에 따른 탄력적인 

교통체계, 범죄·지진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암·치매·감염병 등 바이오·의료혁명이라는 삶의 질

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성과가 미흡하다. 이용자 등 수요처의 의견을 반영해 시너지를 높이는 리

빙랩도 걸음마 단계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내년에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에 1조6,800억원(17.6% 증액), 혁신성장 선도에 8,500억원(27.2%), 4차 산업혁명 대

응에 1조7,000억원(13.4%), 재난·안전 연구에 1조500억원(16.7%)’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바

람직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자를 신뢰하고 맡기며 소통한 세종의 리더십은 문재

인 정부의 가치와 원칙·방향과 맞는다”며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느끼

고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정부가 과제를 정해 내려주는 ‘톱다운’식 예산 배분, 

연구현장의 ‘예산을 따내고 보자’는 구습과 권위주의 문화 등으로 창의성 발현과 융복합연구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각 부처와 기관별로 연구개발관리조직도 흩어져 있는데 기상청의 경

우 R&D의 11%를 국립기상과학원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해 초점이 분산되고 중복연구

가 불가피하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

다. 연구현장에서는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중장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며 석박사·포닥 연구원의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이공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는 “연구원들의 창업과 기술 이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나 연구현장 모두 관심이 부족하다”며 “연구현장에서 과제만 따오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수직적 문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석 한국바이오경제학회장(외대 

경제학과 교수)은 “선진국 대학은 교육·연구는 물론 상업화 미션 수행에도 역점을 둔다”며 “우

리도 학문세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식과 기술로 산업을 만드는 기업가대학으로 거듭나야 한

다”고 강조했다.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 명예총장은 “미국과 소련은 냉전기에도 우주정거장 등을 

공동개발했다”며 “남한의 인공위성과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융합하고 남한의 하드웨어, 상품화 

능력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접목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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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약력

● ● ●

성   명   박 문 호

소   속   자연과학세상 이사장

 1. 학  력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텍사스A&M 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8~현 재 자연과학세상 이사장

~2017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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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약력

● ● ●

성   명   유 욱 준

소   속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70~1974 서울대학교 식물학 학사

1977~1981 University of Chicago 분자생물학 박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6~현 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2015~현 재 IBS 연구심의회 위원

2014~현 재 KAIST 융합의과학대학원 (세종) 설립 

추진위원단

단장

2013~2015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2013~2015 KAIST 클리닉 Pappalardo center 원장

2007~2010 교육과학기술부 신약타겟디스커버리사업단 단장

2007~2007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장

2006~2008 한국생명공학연구협의회 회장

2006~2008 KAIST 학제학부 학부장

2005~현 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2004~2014 KAIST 의과학대학원 원장

2003~2007 과학기술부 

분자및세포기능디스커버리사업단

단장

2001~200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

위원장

2001~2003 한국생명공학연구협의회  회장

2001~2002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1998~2003 과학기술부 분자의과학연구사업단 단장

1995~현 재 KAIST 의과학연구센터 소장

1995~2000 KAIST 의과학학제전공 책임교수

1982~2006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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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 ●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과학기술계 리더십 발현의 메커니즘은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있어야 작동한다 

지난달 초, ‘국가 R&D 정책 고도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

술계의 호응이 꽤 컸다. 특히 △우수 과학자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이미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과학자가 세계 최고가 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내용과 기준으로 진행

되어야 하며, △과제의 목적이 ‘발견’일 경우와 ‘개발’일 경우에도 전혀 다른 형태로 관리와 지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분들이 동조했다. 이외에도 당일 토론회에서는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달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근 정부가 과기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있고, 상당수 정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제 걱정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좋은 R&D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그리고 현재의 연구문화와 환경에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미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과학자’의 기준을 두고 분야별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 다소 미흡한 과학자가 지원을 많이 받았을 때 이 프로그램 전체가 못 믿을 것이 될 수

도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100%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고, 훌륭한 연구지원프로그

램에도 분명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과기계가 이를 용인하고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를 때

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다.



￭ ￭ 제1회 세종과학기술포럼 ‘세종 600주년,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열자’

74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듯이, 과학기술계를 담당하는 정부 인사들이나 기관평가 관계자

들은 “과학기술인들은 서로 절대 칭찬하지 않고, 주로 비방을 한다”는 말을 한다. 이것이 외부

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그마저도 국가 연구사업비의 배분 방식이 경쟁

을 부추기는데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 선배와 동료가 과기계 전체로서 의견을 내고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격려와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과기계 리더도 

많이 배출하지 못했다.  

가장 최악의 정책은, 충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없어지는 정책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라도 5년을 주기로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다소 부족한 정책이라도 30년을 이어가면 전자보다 

더 많은 결실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떠한 정책이 부작용이나 허점이 발견

돼 사람들이 동요할 때 분명한 비전과 메시지로 결속을 지키는 역할을 할 리더와 그 사람을 믿

고 따라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과학기술계는 정부에게 좋은 정책을 요구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설득함

과 동시에,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서로 칭찬하며 다른 이의 능력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과

기계 리더를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가진 과학기술인 

공동체가 바로 과학기술계 혁신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 ￭Ⅳ. 종합토론 

75

토론자 약력

● ● ●

성   명   이 경 무

소   속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80~1984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 학사

1984~1986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 석사

1988~1993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전기공학 박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9 ICCV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19

조직위원장 

2018 ACM Multimedia 2018 조직위원장 

2018 ACCV (Asi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18

조직위원장 

2016~현 재 한국 컴퓨터비전학회 부회장

2014~현 재 IEEE Tans.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부편잡장

2012~2014 서울대학교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소장

2009~201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지원소 소장

2009~201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2003~현 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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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 ●

이경무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 영향력과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혁신의 영향력이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류의 삶 전체에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인공지능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촉발된 산업과 사

회부문의 변혁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와 파급력으로 향후 장기간 우리의 삶과 

질서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당연히 산업, 경영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도 기존질서 대신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

고, 따라서 적시의 빠른 선제적 대응이 없다면 경쟁에서 도퇴되고 말 것이다. 다행히 최근의 이

러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으로 국내에서도 정부, 기업, 학계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그

리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공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은 과학기술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초우량인재 양성이 관건이다.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의 성패는 핵심적 인재양성과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재 인공지능과 4차산업관련 인재의 수급불균형은 전세계적으로 수요대비 20% 정도 밖에 공급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재양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인재가 요구되는 지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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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글에 인수된 DeepMind, 애플에 인수된 Mobileye, 바이두에 인수

된 SenseTime 등의 예에서 보듯이 당대 최고의 실력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인재들이 아니었다

면 분야를 선도하고 그와 같은 천문학적인 미래가치까지 인정받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앞으로

도 여전히 이러한 최고급 인재들에 의한 혁신적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갈 

것이며 최근 기업들의 사활을 건 최고급 인재 쟁탈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는 단지 인재의 

양적 확보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의 제고가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우리는 과연 전세계 상위 

0.1%에 해당하는 세계정상급 창의적 인재를 키우려는 정책과 방안, 그리고 실행력이 있는 가? 

또 우리는 이러한 초우량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여건과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갖

추고 있는 가? 그렇지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었인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지는 아직 의문이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이슈이다. 이와 관련하여 600년전 세종대왕

이 보여주셨던 뛰어난 인재를 발굴 중용하는 정책적 소신, 그리고 소통을 통한 수평적이고 개방

적인 연구환경 조성노력 등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현재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는 ‘what’이나 ‘how’보다 ‘why’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라고 한다. 

따라서 ‘why’를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자율성과 토른 기반의 융합적 교육시스템, 그리고 창발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기존 개발성 진도점검 방식위주의 과제 평가시스템을 탈피하고 연

구자를 믿고 긴호흡으로 기다려주는 진정한 자율기반 평가방식 등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급 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대학이나 기업, 정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대학, 기업, 정부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데, 예를 들어 미국, 유럽, 홍콩, 싱가폴 대학의 컴퓨터비전 및 인공지능 관련 많은 교수

들이 기업에 스카우트되어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인력양성을 실질적으로 리드하고 있으며, 실력 

있는 학생들은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 중에 여러 차례 유수 기업의 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하여 

최고의 멘토 밑에서 과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경험과 실력을 전수받는 것은 필수가 되었고, 바

이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윈즈아카데미를 통하여 3년간 10만 인공지능 인재육성 배출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구글 페이스북 등은 세계 곳곳의 저명교수들의 학교 근처에 연구소들을 직접 

설립하여 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협력과 인재양성을 위한 시너지를 모색

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정책적 관점에서는 석박사과정의 최우수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있도

록 BK21과 같은 경제적 지원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고, 정부사업과 예산을 통해 연구개발주제

와 방향을 정해서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풀뿌리 연구의 확대, 그리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고급 인재를 여건

상 국내에서만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정부나 학계 차원에서 선도적인 외국 기업이나 대학

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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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약력

● ● ●

성   명   정병선

소   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89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1999 영국 서섹스대학 과학기술정책학 석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7~현 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2016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2015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

2015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정책관

2012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장

2010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정책과장

2009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

2007 과학기술부 조사평가과장

2003 OECD 과학기술정책과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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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 ●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 연구자를 신뢰하고 맡기며, 소통을 강조했던 세종의 리더십은 문재인정부 기초연구진흥의 

기본 가치･원칙과 방향이 일치함

< 문재인정부 기초연구진흥 기본방향(’18.6) >

기본 가치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안정성 책임성

기본 원칙

① 역량 있는 모든 연구자를 균형 있게 지원한다.

②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게 지원한다.

③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에 과감히 도전한다.

④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믿고 맡긴다.

⑤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균형 있게 지원한다.

⑥ 미래 주역인 젊은 연구자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⑦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⑧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연구문화를 확산한다.

⑨ 연구자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⑩ 기초연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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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예산을 22년까지 2.5조원으로 약 2배 확대

 ○ 수월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지원체계*로 개편

   * 연 2-4억원 규모의 연구과제 유형 신설(연구비상향) 등 중견･리더연구 유형 다양화

 ○ ‘생애 기본연구비(기본연구/생애첫연구/재도약연구)’ 도입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단절을 방지하는 ‘연구안전망’ 구축

 ○ 핵심연구역량 강화, 본원 활성화로 IBS를 세계적 선도 연구기관으로 육성

 ○ 산학협력단이 연구지원 기능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경쟁력 강화

 ○ 기초연구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대중과의 소통 활성화 등

□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인정과 대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4차인재 성장 

지원 및 과학기술인 우대 정책 추진

 ○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고려한 인재육성모델을 개발하고, 초중등 과정의 이공계 

기초역량 강화 및 대학교육 혁신 추진

 ○ 영재교육 → 석박사장학금 → 신진연구자 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미래인재 지원 강화

 ○ 실험실 일자리 창출, 잠재인력(여성, 고경력 등) 활용 확대 등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 바이오, 기후, 나노, 무인이동체 등 미래유망 핵심원천기술 확보

 ○ (바이오경제 선도) 글로벌 혁신신약 후보물질 개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 추진, 

치매 R&D 본격화 등 바이오경제 이행 가속

 ○ (기후기술 혁신성장)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차세대 탄소저감 기술개발, 탄소자원

화 원천기술 확보･실증, 기후기술 해외진출 등 추진

 ○ (미래 나노･소재 개발) 미래사회 대비 스마트소재 개발 및 소재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나노 분야 병목기술 개발 등 추진

 ○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확보 및 초기시장 조성) 무인이동체 로드맵(’17.12)에 따라 육･해･

공 공통기술 개발 및 공공혁신조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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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약력

● ● ●

성   명   정인석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81~1985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5~1987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8~1995 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7~현 재 바이오미래포럼 준비위원

2017~현 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바이오포럼 위원

2016~현 재 한국바이오경제학회 회장

2016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1997~현 재 한국외국대학교 교수

1995~199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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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 ●

정인석

바이오경제학회 회장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인 Joseph Schumpeter는 과학기술과 혁신

(innovation)이 경제 성장과 국민 후생증진의 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과학기술정

책은 경제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수많은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과학적 연구가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그 기술이 상업화되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여기서 얻

어진 잉여가 다시 연구와 개발에 투입되는 순환과정이며,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선순환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들, 가령, 인센티브, 조직

(organization), 법제도적 환경, 시장경쟁 등이 혁신의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에 대한 수

많은 질문들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경제학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국가혁신시스템 또는 생태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

다는 것입니다. 혁신은 “기술과 조직의 공진화(co-evolution)” 과정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조직이란 효과적인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과정에 관계되는 환경, 법제도, 규제, 인센티

브, 보상체계 등 일체의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연구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지

려면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하고, 조직은 효과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합니다. 제대로 된 조

직 없이는 기술이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만들어진 것이 잘 활용되기도 어렵습니다. 혁신을 위해

서 우리의 시스템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혁신시스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연구 영역과 산업 영역의 연결이라고 생각합니

다. 두 영역이 단절되면 창출된 지식과 기술이 현실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없습니다. 또한, 현

실의 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에 자원을 투입하지 못합니다. 즉, 공급푸시(supply push)

와 수요풀(demand pull)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의 고도화와 융합화 추

세에서, 상업화를 위한 개발 및 응용 연구 과정에 발명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합니다. 또한 기

업은 학술 연구에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구자는 논문을 내고, 기업은 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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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한다는 단순 공식이 작동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사자들의 노력과 더불어 싸이언스 파트, 억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의 중개기능이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이 변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혁신정책학자들 사이

에서는, 대학이 학문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상업화하는 기업

가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이 되어야 하며, 대학의 기능이 교육, 연구에 이어서 상업

화라는 제3의 미션(the third mission)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우수한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학문적 수준을 크게 높여왔고 연구 인력의 실력도 세계적 수

준에 이르렀습니다. 몇 년 전 한미약품 라이센싱 성과의 신선한 충격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 성공에서 제가 얻는 한 가지 생각은 한미약품의 기업내 연구인력보다 

우수한 인력이 이미 국내 대학에 많이 있을 것이니 기업과 대학이 잘만 협력한다면 한미약품 

성과 이상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즉,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

제, 즉, 잘 꿰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랫목에 불을 때야 윗목이 따뜻해지듯이, 기초 연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다

른 한편, 혁신 과정의 뒤쪽 단계인 산업과 시장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합니

다. 최근 부상하는 많은 기술들은 어려운 사회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AI는 대량 실업의 

우려를 낳고, 자율주행차는 더욱 정교한 법적 책임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바이오혁신은 유전자 조작에 따른 위험성과 생명윤리 문제에 부

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 사회가 현명하게 해결해야 혁신과 도약이 가능합

니다. 또한 그래야 과학기술 연구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술도 모두에게 혜택만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용하게 활용되어 인간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불행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위험과 부작용이 있다고 해

서 기술의 도입을 완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요인을 최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각의 차이와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모두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학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지식과 기술 창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한림원탁토론회 소개

87

한림원탁토론회는...

● ● ●
  

한림원탁토론회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과학기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림원의 대표적인 정책토론 

행사입니다. 

지난 1996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100여회에 걸쳐 초중등 과학교육, 문･이과 통합문제, 

국가발전에 미치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분야의 기본문제는 물론 정부출연연구소의 발전방안, 

광우병의 진실, 방사능, 안전 방제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림원은 과학기술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현안문제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기술 유관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을 발제자로 초빙하여, 한림원 석학들을 비롯해 

산･학･연･정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결과는 책자로 발간, 정부, 국회와 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자료를 제공하여 여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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